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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현 세라정의 

6차 산업화 추진사례와 의의*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1)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영세한 농업구조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

가소득이 감소하면서도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소위 소득문제가 농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농업이 직면하는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와 동시다발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

업생산의 축소과정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은 이미 소수의 대규모 경영

과 다수의 영세규모 경영으로 분화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의 진행

과 함께 도농 간 소득격차와 농업내부의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소득문제가 또

한 심화되고 있다. 소득문제는 성장하는 소수의 상위계층과 추락하는 다수의 하위계

층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이며, 지나친 격차확대는 회피되어야 한다. 상위계층의 

성장은 가속화하되, 하위계층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격차를 축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하위계층은 경영면에서 영세규모이거나 고령자·여성이 중심이고, 지역적으로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입지하는 농가들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농업내부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일자

 * (taegon@krei.re.kr, 02-329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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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농지면

적이나 자본규모를 확대하는 기존의 단순한 농업구조 개선의 노선이 아니라 농업생산

이라는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 산업으로, 다

시 농산물 유통이나 직거래, 도농교류 등 3차 산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여 지

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농업경영면에서의 새로운 전략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특정지역을 단위로 하여 농업생산자가 담당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차 산업화는 

농촌지역에서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

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6차 산업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한 농업구조를 가지는 일본과 중국에서 소득문

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6차 산업화는 개별 경영주체보다

는 지역단위의 조직경영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영성과가 높고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하나의 형태가 된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広島県) 세라정(世羅町)에는 농업경영의 불안정, 가공품 판매장 부

족, 직매소의 상품부족이나 관광농원 부진 등 농업을 둘러싼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끼리 연대하여 ‘세라고원 6차 산업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노력한 결과로 6차 산업 관련시설의 고객수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비롯

하여, 농업종사자 자신에 의한 농작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이나 판매 활동의 촉진, 6

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지역기업의 설립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라정의 사례를 

통하여 6차 산업화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6차 산업화의 정책동향

2.1. 경과

  일본의 6차 산업화는 농촌지역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시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인정되어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최근 확산되고 있다. 농업구조개선은 대규

모경영의 경우 개별경영으로 규모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나, 

영세규모의 고령·여성농가의 경우 규모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안이 조직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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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차 산업화의 길이다.

  6차 산업화는 1990년대 초부터 농촌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역에

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차 산업화란 농업이 가지는 1차 산업(생산)의 기반 위에서, 2차 산업(가공),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방식이며, 주체는 농가그룹(여성, 고령자, 전

업농), 작목반 또는 마을영농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중요한 것은 1차 산업 부문, 즉 농업생산의 조직화이다. 농업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6차 산업화란 지역농업이나 지역사회에 파급영향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발

전도 불가능하다. 지역을 단위로 생산부문의 조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일본

에서는 ‘마을영농’을 중심으로 생산부문의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6차 산업화의 발전경과를 보면 지산지소(地産地消), 산지직판장, 마을영

농, 농상공연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6차 산업화가 확산된 배경과 관련하

여서는 지산지소운동이 있다. 지산지소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

비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농업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을 배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지역산 농산물이나 가공품, 특산품 등의 

판매를 확대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단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보다는 ‘지역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상품 생산’과 ‘생산된 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 등 양

면을 포함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얼굴이 보이는 위치에서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

여 생산자가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이것을 생산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농업에 대

한 이해를 확대하고, 농가의 소득원 증대,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한 생산, 지역 실정을 

살린 농업 육성,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산지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

저 산지직판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활동(산지직판), 지역 농

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활동(농산물가공), 학교 및 복지시설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활동(급식제공), 지역 가공업자나 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활동(원료

농산물공급), 그리고 채소 트러스트(trust)나 전통주 트러스트(trust) 등 소위 생산자·소

비자 연대형 교류활동(생소연대) 등이 보편적이다.1) 

  지산지소는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동시에 ‘유통비용 축소’와 장거리 수송에 따른 

 1) 김태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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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경감’ 등의 효과도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산지소는 농업생산을 기본

으로 하여, 이것을 지역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가공 판매하고, 나아가 생산자·소비자

의 교류와 연대를 지역단위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에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6차 

산업화의 실천사례이다.  

  다음으로 6차 산업화의 추진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마을영농’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마을영농은 마을을 단위로 농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를 ‘공동 경작’하거나 

‘농기계 공동이용’ 등의 초보적인 조직에서부터 마을전체의 농업을 하나의 농장형태

로 경영하는 ‘마을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마을영농의 공간적 범위는 

한 개 또는 2～3개 마을을 범위로 하되, 마을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설립된다. 조

직의 형태는 유연한 조직에서부터 법인화된 조직도 있다.2) 

  마을영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마을영농을 운영하고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리더’(대표), 대형 농기계를 운전하는 ‘오퍼레이터’, 단순 농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

업자’ 등이다. 보조 작업자는 농지를 임대한 농가이며, 농작업에 참여하고 노임소득을 

수취한다<그림 1 참조>. 마을영농은 개별경영이 실현하기 어려운 가공부문이나 도농

교류, 농촌체험, 직거래 등에 이르는 다각경영, 즉 6차 산업화가 가능한 경영조직이다. 

2.2. 정책

  6차 산업화는 지산지소와 산지직판장 등과 함께 농촌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며, 국가단위에

서의 지원은 2007년 실시된 모든 품목을 아우르는 경영안정대책이라는 직불제에서 마

을영농을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6차 산업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라기보다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영조직으로서 마을영농을 대상으로 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된 셈이다. 

  6차 산업화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이

다. 6차 산업화는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정의 2대 정책으로 위치할 정도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6차 산업화가 중요시되는 배경에는 농업 내외의 여건변화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있다. 

 2) 마을영농 조직수는 2012년 2월 1일 현재 1만 4,736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74.9%가 ‘1마을1농장’ 형태이다. 1개 조직당 평균규
모는 37호, 34ha이며, 참가하는 총 농가수는 54만호, 농지면적은 50만ha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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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을영농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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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대형 개발 사업이나 하드웨어사업과는 달리 

‘내발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① 지역주민이 주도로 하여, ②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③ 지역단위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자급률을 향상하고 지역 활성화

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0년 3월 ‘6차 산업화법’이 제정되었다.3) 이 법률에 의하면 사업추진은 다음 두 가

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농림어업자가 생산·가공·유통(판매)을 일체화하여 소득을 증대

하는 유형이다.4) 대체로 ‘지역단위’의 활동으로 경영의 다각화와 복합화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촉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농림어업자가 지역의 2차, 3차 사업자와 연대하여 지역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유형이다.5) 대체로 농공상연대에 의하여 지역에서 생산·가

공·판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며, 추진주체에 따라 농림어업종사자가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농림어업자 주도형’과 지역의 타산업

 3) 법률의 명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
서 ‘6차 산업화법’이라 한다. 

 4) 6차 산업화형.
 5) 지산지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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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림어업자와 협력 하에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타산업사업자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6차 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관민농업펀드’를 설립하였다. 펀드를 통하여 

농업(1차 산업)과 식품제조 등 가공(2차 산업)이나 유통·판매(3차 산업) 등의 지역단위 

공동사업체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금 확보와 시장기능 활용에 의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목적이다. 

  국가와 민간이 320억 엔 출자(일부 융자)하여 ‘농림어업성장산업지원기구’를 설립하

고, 동 기구 본부와 지역별로 설립되는 소액 펀드는 농가와 식품제조업체 등으로 구성

되는 사업체에게 자급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농림어업성장산업지원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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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산업화
지원기구]

지원기준은
농협 등의
의견 참조

[지자체]

[금융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지역별

소액펀드]

[지역별

소액펀드]

[지역별

소액펀드]

[지역별

소액펀드]

[지역별

소액펀드]

[지역별

소액펀드]

사

업

대

상

자

사

업

대

상

자

[국가]

출
자·

융
자

출
자

출
자

출
자

경
영
지
원

출자

출자

인가

2.3. 유형

  6차 산업화에 대해 유형화하면 알기 쉬운 동시에 사업의 평가도 용이해진다. 6차 산

업화를 유형화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6차 산업화를 달성하기까

지의 과정에 대한 유형화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주체의 성격에 착안한 유형화이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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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과정에 대한 유형화는 다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특산품개발 등 고부가가치형 농업에 대한 활동으로, 1차 산업인 농업 진흥을 

시작으로 하여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6차 산업화에 이르는 유

형이 있다. 둘째, 농산물 가공 등의 2차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그 원료의 공급기반인 

1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가공품 판매 등 3차 산업까지 확장하여 6차 산업화

를 실현하는 유형이 있다. 셋째, 도농교류나 관광 등 3차 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교

류 인구를 농촌에 끌어들여 이것을 계기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6차 산업화를 실현하는 유형이 있다. 

  다음으로 활동주체의 성격에 착안한 유형화이다. 6차 산업화 추진에는 강력한 리더

십을 발휘하는 인재가 필수 불가결하다. 동시에 이러한 리더에 의해 어떠한 사람들이 

참가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가도 중요하다. 일본에서 현재까지 참여하는 활동주체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전업농가 또는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그룹

  ② 농가여성그룹

  ③ 고령자그룹

  ④ 마을 또는 마을 내 소그룹 등에 의한 마을영농 등 지연성 집단

  ⑤ 지자체 또는 농협 등과 같은 조직

  ⑥ 농업공사 등의 제3섹터 등이다. 

  여기서 ①, ②, ③은 자발적인 임의활동 또는 주체이며, ⑤와 ⑥은 제도화된 활동 또

는 주체이다. ④는 양자의 중간에 가까운 존재이다. 이러한 활동주체의 성격 차이는 6

차 산업화의 성격이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상 두 가지 기준으로 6차 산업화의 활동을 유형화하는 경우 ‘3×6=18’의 유형으로 

구분할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유형에 대하여 특징 등을 정리한다. 

  첫 번째 생산자 주도에 의한 농업 진흥을 기점으로 한 6차 산업화이다. 이 유형은 전

업농이나 젊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자·농업경영자그룹으로 농업 진흥을 기

본으로 하면서,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소비자와의 교류나 도시농촌교류 등에 노력한 

결과로 6차 산업화를 달성하는 경우이다. ‘질 좋은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개발하여 승

부’하는 정통적인 활동이다. 이 유형은 전업적인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발전과정을 보면, ① 생산자주도로 시설원예, 화훼, 채소, 특산품, 농업가공, 유기농

업 등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② 농업경영체로서 육성·발전해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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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지를 형성하고, ③ 소비자와의 교류, 산지직거래, 도농 교류로 발전한다. 

  두 번째 여성·고령화에 의한 농업 진흥을 기점으로 한 6차 산업화이다. 이 유형의 발전 

기본방향은 첫 번째 사례와 같은 형태이다. 농가 여성그룹이나 고령자 등 반드시 농업

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필요는 적은 사람들이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작하

기 용이해서 착수하기 쉽고 기동성도 높다. 농산물 직매소의 설치를 계기로 여성이나 

고령자의 열정을 살려서 농산물 가공이나 지역 식재를 사용한 식당이나 농가민박 활동

으로 발전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진흥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소규모인 농촌 창업이나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또한 지자체나 농협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발전과정은 ① 생활개선 그룹·고령자 등에 의한 특산품 생산,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판, 음식업, 민박 등의 활동으로 시작하여, ② 여성·고령자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고, ③ 직판시설 준비, 특산품 전시장, 식당, 농가민박 등의 도농교류

로 발전해 나간다. 

  세 번째 지자체나 농협주도에 의한 농업 진흥을 기점으로 한 6차 산업화이다. 이 유

형의 발전 과정은 앞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와 큰 차이는 없지만 농촌주민의 주체적

인 활동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농협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또한 보조사업 등의 도입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실정이나 필요성과는 달리 추

진될 가능성도 있다. 

  앞의 사례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농

협·제3섹터에 의한 특산품 개발, 농산물 가공시설·농산물직매소 개설 또는 시설원예, 

화훼, 채소, 유기농산물 등 고부가가치농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교류시설 정비, 온

천·숙박시설 건설 등에 의한 도농교류로 발전한다. 

  이상의 세 사례는 모두 ‘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6)이라는 발전과정을 거쳐 6

차 산업화를 실현하는 유형이다. 단지 활동주체의 차이에 의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도농교류를 기점으로 6차 산업화를 도모하는 활동은 활동주체가 지자체나 농협인 경

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네 번째 도농교류를 기점으로 한 6차 산업화이다. 도농교류를 기점으로 한 6차 산업

화는 활용되는 지역자원의 종류에 따라 ① 자연환경자원 활용형, ② 역사전통문화 활

용형, ③ 농업·농촌 활용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나 농협 주도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조 사업으로 건

 6) 농산물 가공이 기본인 경우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동시에 진흥되는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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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 교류시설 등을 거점으로 도농교류를 전개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시설의 관리운

영을 위하여 제3섹터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유형도 최종적으로는 특산품 개

발이나 현지 판매에 의한 직접적인 농업 진흥에 기여한다. 단지 활용자원의 차이로 인

해 ‘6차 산업화’의 방향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직접적인 농업 진흥 또는 농산물 가공

을 통한 간접적인 농업 진흥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6차 산업화를 가장 지향하고 있는 것이 ‘농업·농촌 활용형’이다. 이것은 생산과 관

련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동이며, 관광농원, 농산물직판장, 농가민박 등이 적합하다. 

이와 같은 활동의 경우는 농업생산자·도시주민과의 사이에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형성

될 가능성이 높고, 농업 진흥에 직결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이에 대해 ‘자연환경자

원 활용형’은 자연관광으로 대표되는 자연 그대로를 활용한 도농 교류로서 산촌유학

이나 자동차캠핑장 정비 등으로 인한 레저 등이 주체이며,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유입

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교류인

구의 증대, 지역 지명도의 확대가 농업 진흥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역사전통문화 활용형’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전통·문화 중심 활동

이다. 산업진흥이라는 점에서는 전통공예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의 산업진

흥, 특히 전통기술을 살린 고령자활용 등에 역점을 두어 농업 진흥과는 반드시 연계되

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도농 교류를 기점으로 한 ‘6차 산업화’에서 이상적인 발전과정은 

① 관광농원·관광농업, 농산물직매, 농가민박 등 농업생산에 관련성이 강한 지역자원

을 활용한 도농교류 실시, ② 지자체·농협의 지원(보조 사업에 의한 교류시설정비 등), 

③ 3차 산업 확립, 여성·고령자에 의한 농업 진흥, 농산물 가공·지역산업 진흥 등과 같

이 상정할 수 있다.

3. 세라정의 6차 산업화 추진과 성과

3.1. 세라정의 개황

  세라정은 히로시마현(広島県) 중부에 위치하고 전통적으로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한 

논 농사가 번창한 중산간지역이다. 해발 350∼400m에 위치하여 세라고원(世羅高原)이

라고도 불리고 있다. 2004년 세라군(世羅郡)의 세라정(世羅町), 코산정(甲山町), 세라니

시정(世羅西町) 등 세 개 정(町)이 합병하여 현재의 세라정(世羅町)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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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는 1960년 이후부터 감소경향에 있고, 고령화율도 2010년 국세조사에서는 약 

36.0%로, 히로시마현 평균치 23.9%를 크게 웃돌고 있어 고령화 진행이 두드러진 상황

이다. 2011년 현재 인구는 17,888명(6,729세대), 면적은 278,29㎢이다. 

  2007년 1차 산업 생산액이 총생산액의 9.4%이다. 이것은 히로시마현 전체의 1차 산

업 비율 0.7%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농업은 1차 산업 중에서도 유난히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세라정의 기간산업이다. 

  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농가호수7)는 1995년 3,063호에서 2010년 1,783호로 

41.8%나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제2종 겸업농가는 2,210호에서 1,147로 되어 감소가 두드

러진다. 농업취업인구는 1995년 3,674명에서 2010년에는 2,242명으로 39.0%나 감소하

고 있다. 경지면적은 1995년 3,141㏊에서 2005년 2,301㏊로 감소하는 한편, 경작 포기

지는 118ha에서 170㏊로 44.1%나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농가 호수, 

인구,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생산액은 2005년 80억 엔에서 상승으로 전환

하여 2010년 130억 엔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농산물 가공품 개발이라는 

6차 산업화의 확산과 관련되어 있다. 지역에서 개발된 가공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생산물은 배, 아스파라거스, 양

배추, 토마토, 대두, 계란 등이다. 

3.2. 6차 산업화의 추진경과

  세라정의 농업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6차 산업화의 추진경과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1년간 세라정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간사업이 추진되어 광대한 면적의 농지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개발농지에 

19개 단지 38개 농장이 설립되었다. 38개 농장 중에서 법인화된 농장이 18개에 달한다. 

또한 배, 포도, 사과, 유기채소, 토마토, 화훼, 낙농 등의 관광농원도 9개가 있었지만, 대

부분의 농원은 시설이나 환경 등이 불충분했던 것도 있어 고객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지역 여성들을 주체로 한 ‘생활연구그룹’이 지역산 식재를 활용한 

가공품개발사업인 ‘고향일품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매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

편 공설 직거래시장에서는 회원농가가 제공하는 농산물이 부족하여 판매할 상품이 항

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불안정, 가공품의 매장부족, 직매소의 상품부족이나 관광농원의 

 7) 판매농가기준이며, 경지면적 30a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50만 엔 이상인 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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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라고원 6차 산업추진협의회 조직도

世羅町(산업관광과)
[예산·기획·네트
워크지원·컨설팅]

추진협사무국

히로시마현동부농림수산사무소
尾道농림사무소

히로시마현
동부농업

기술지도소

생산자
6차산업네트워크

유메고원시장

JA尾道市
[유통·가공·

원재료]

세라고원6차산업
추진협의회

       자료：히로시마현 세라정.

고객수 감소라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하나가 되어 농업 진흥을 추진하

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 세라고원 전체를 하나의 농업공원으로 하는 광역적인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3.3. 세라고원 6차 산업 추진협의회 설립

  세라정은 국가가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추

진 체제로서 대표적인 조직이 1988년 1월에 설립된 ‘세라고원 6차 산업 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이다. ‘협의회’는 6차 산업화의 개념정의에서부터 비전 수립, 사

업 도입, 연수회 개최, 네트워크 육성 등의 활동을 착수하였다. 

  ‘협의회’를 설립할 시기에는 히로시마현의 6차 산업화소프트사업인 ‘농촌지역 6차 

산업 추진사업(현 단독사업, 보조율 50%)’을 활용하여 합병전의 세라군 3정이 공동으

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은 3개 정의 구분에 관계없이 세라군 전체를 광역농업공원으로 파악하여 매력

을 발산하고, 농산물 가공, 직매, 관광 등의 업무에 복수의 농업인이 참가하여 행하는 

6차 산업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한 홍보활동과 인재육성, 자원과 환경, 시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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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활동방침을 정하는 6차 산업 비전 만들기를 했다. 비전으로는 ‘100

만 명의 고객과 같이 만드는 인간우선 세라고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① 브랜드상품

개발, ② 이벤트 실시, ③ 안내판 설치, ④ 안테나숍 개설, ⑤ 세라고원의 이미지 강화 

등 5개의 활동을 중심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협의회’는 <그림 1>에서와 같

이 지역에서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다. 

3.4. 세라고원 6차 산업 네트워크 설립 

3.4.1. 활동목적과 구성

  6차 산업화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당사자인 농업인간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다음해인 1999년 7월 ‘세라고원 6차 산업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협의회’ 사무국은 ‘네트워크’에 대해 인적지원이나 보조금에 의한 지원, 활동에 대

한 지도 등 다양한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내세우는 ‘정 전체를 농촌공

원’을 목표로 세라정 전체에서 6차 산업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세라군의 1차 산업을 중심으로 2차, 3차 산업의 종합화 및 상호보완이

라는 연대에 의해, 세라군 전 지역에서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소득과 취업기회 증대

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성은 세라군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 등의 자원(농산물, 축산물, 임

산물, 수산물, 가공품, 요리, 환경, 문화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교류하는 생산자로 

연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정한다.

  ‘네트워크’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① 생산자간의 교류에 의한 지역자원 활용

  ② 고객 확대를 위한 세라고원의 이미지 만들기

  ③ 소비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교류활동

  ④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현재 ‘네트워크’ 회원은 기본적으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작물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교류를 추진하는 연회비 3,000엔을 납입한 단체이다. 회원수는 

2012년 5월 현재 66개 단체로 되어 있다. 그 구성은 과일관광농원(10), 꽃 관광농원(7), 

가공그룹(13), 농가식당(3), 산지직거래시장(3), 직판농원(19), 마을영농법인(8),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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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1), 복지시설(1) 등이다. 이들 단체가 각각 ‘체험교류부회’ ‘판매촉진부회’ ‘향

토요리부회’ ‘생산상품개발부회’ ‘이벤트부회’ ‘연수정보부회’ 등 6개 부회 중 하나에 

소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4.2. 활동내용

(1) 이벤트사업

  ‘네트워크’는 히로시마시(市)에 있는 현내 각지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안테나숍 ‘히

로시마유메프라자’에 연 1회 여름에 2주 출품한다. 여기에 적배(赤梨)를 비롯한 지역특

산품을 판매한다. 

  판매활동 당초부터 전문가에 의한 연구회 모임 실시, 생산자 직접 대면판매, 직접 

만든 전단지 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공작교실 등의 이벤트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미디어에 이러한 활동을 소개하여 판매장에는 예상을 뛰어넘은 방문자를 

찾아오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성공체험이 참가자의 동기를 향상하여 그 후의 활동전

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01년부터는 매년 9월 ‘세라유메고원’을 장소로 하여 상품판매텐트촌의 노점이나 

요리체험 등을 행하는 대형 이벤트 ‘과일왕국세라고원유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봄

에는 패랭이꽃 등의 개화시기에 맞춰 2009년도부터 ‘꽃왕국세라고원유메축제’를 개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2) 특산품·가공품개발

  특산품·가공품개발 활동은 ‘네트워크’의 향토요리부회가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대하

여 실시한다. ‘지산지소형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 상품을 사용한 본격적인 메뉴개발에 

노력하는 등 특산품이나 가공품을 개발한다. 

(3) 새로운 농작물 재배

  ‘네트워크’는 가공품의 개발이나 판매를 추진하는 동시에, 6차 산업의 기본이 되는 

농작물의 종류를 늘리기 위하여 히로시마현농업진뱅크8)를 활용한 새로운 특산품 재

배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는 튀김요리가 가능한 무나 순무 신품종을 개발하여 재배에 

주력하고 있다. 

 8) 1989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재단법인 히로시마현 농림진흥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역전략작물이나 신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소

재인 식물유전자원을 수집, 보존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산지소의 추진과 함께 재래품종이 다시 재고되는 속에서 농
업진뱅크의 종자를 활용한 지역특산품만들기 등 현내 많은 생산자에 의한 종자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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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회 개최

  ‘네트워크’는 6차 산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연

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관련 세미나

나 JAS법,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관한 연구회 모임, 또는 6차 산업화에 관한 저명인

을 초청한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3.4.3. 유메고원시장 설치

(1) 경과

  ‘네트워크’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거점의 정비가 중요하다. 2004년 합병에 의

한 ‘세라정’의 탄생과 같은 시기에 히로시마 중부지역 국영 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지역

에 세라정과 히로시마현이 공동으로 ‘세라유메공원’을 정비하였다. 세라정은 세라유

메공원 내에 농업공원 ‘세라와이너리’의 부지 한쪽에 농림수산성 보조 사업을 활용하

여 2006년 4월 지역 특산품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유메고원시장’을 개설했다.

  ‘네트워크’는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연구회 모임 등을 2년간에 걸쳐 실시하고, 사업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법인 유메고원시장’을 설립하여 ‘유메고원시장’의 지정관리자

로서 시설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2) 조직체제와 활동내용

  유메고원시장의 조직체제와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유메고원시장에

서는 정회원으로서 ‘네트워크’ 회원으로부터 1구좌 1만 엔의 출자를 모집한다. 동시에 

유메고원 시장으로 출하희망자는 별도 등록료 5,000엔, 연회비 2,000엔, 상품판매에 관

련된 수수료 18%를 지불한다. 출하등록에는 판매상품의 일정한 품질확보, 판매활동 

이외의 봉사 작업에 적극적 참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심사를 거친다. 

  2012년 5월 현재 조합원수 41개 단체, 출자 구좌수 133구좌, 출하회원 61개 회원이

다. 이 밖에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이사회 임원 12명, 전무이사, 유메고원 시장 점장, 

그리고 회원들이 참가하는 6개 부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은 생산자에 의한 대면판매, 특산품과 가공품 부스판매, 향토음식 계승, 농

업·농촌체험, 네트워크회원에 대한 정보발신, 고향소포발송, 세라와이너리 내의 식당

에 식재제공 등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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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라고원 6차 산업 네트워크와 유메고원 시장과의 관계

세라고원6차산업네트워크

종 별 : 임의단체
회원수 : 66단체
임 원 : 이사16명(회장1,부회장3,

회계1, 감사2)
회 비 : 3,000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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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012년 5월 현재.

자료：히로시마현 세라정.

3.4.4. 세라정 제1차 장기종합계획 수립

  세라정은 2006년 9월 ‘세라정 제1차 장기종합계획(계획기간 2006∼15년)’을 수립

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농업이 세라정의 기간산업으로 위치 설정하고, 생산기반정비

를 비롯하여, 마을영농의 설치·법인화 촉진이나 새로운 기업적 경영체 육성지원 등

에 의한 지역영농체제를 강화하고, 6차 산업화의 추진이나 고품질 농산물 만들기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6차 산업화에 대해서는 1차 산업인 농업을 기본으로 하여, 특산품 개발·가공품 

개발 등의 2차 산업, 나아가 직거래 시장에서의 상품판매나 관광농원 운영 등의 3차 산

업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소위 농업인의 ‘제2의 창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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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계획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네트워

크’는 세라정의 6차 산업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5. 주요 성과

  ‘네트워크’는 설립 당시의 회원수 32개 단체에서 2012년 5월 현재 66개 단체로 회원

수가 늘어났다. 동시에 직거래시장, 직판농원, 관광농원, 지역 고등학교 등과의 폭넓은 

연대 등을 통하여 6차 산업화를 활발하게 추진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

과를 올리고 있다. 

3.5.1. 농업인 등에 의한 가공·판매와 기업 등 설립

(1)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농업인은 종전에는 농작물을 농협에만 출하하는 것으로 머물렀다. 6차 산업화에 참

여함으로써 스스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가공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

로 노력한 결과로 세라정의 새로운 사업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라정 내에는 산지직거래시장 등에 설치된 공동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9개소

의 가공시설이 있다. 이들은 농업인 자신이 가공품 개발을 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공

그룹을 결성하여 독자적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활발한 활동이 계속된 결과로 특산품인 적배를 가공한 젤라토나 젤리, 대

두를 가공한 반찬이나 된장, 계란 가공품인 훈제계란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매출액

이 연간 100만 엔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상품으로는 ‘네트워크’ 전체가 노력하여 회원이기도 한 현립 세라

고등학교 학생과 공동 개발한 ‘런닝워터’를 들 수 있다. 지역브랜드로서 정착되어 있

는 적배의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세라고등하교 역전마라

톤부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신상품 음료수를 개발한 것이다. 2010년 4월 판매이후 히로

시마현 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판매활동 촉진

  농업인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한 상품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

상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활동거점인 유메고원 시장의 특산품·가공품 부스판매에서

는 출하 등록한 농업인 자신이 상품 진열장소나 가격을 결정한다. 협동조합법인 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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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시장에서는 농업인이 판매를 함으로서 1차 산업인 농업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판매의 즐거움을 얻고 있고, 가공·판매까지를 고려한 농산물 생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한다. 다른 생산자와의 차별화를 의식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등 생산의욕이 향상되

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기존의 생산 활동을 넘어서는 

신규 사업으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의 설립

  ‘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의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마을영농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9개 단체가 창업을 하여 ‘네트워크’ 회원으

로 가입하고 있다.

  마을영농법인은 9개 단체 중 5개 단체 모두가 마을의 대부분의 농가가 참가하여 설

립된 ‘전체농가 참가형’ 마을영농으로 분류되고, 비농가도 새로이 참가하는 단체도 있

는 등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경영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주된 사업으로는 

쌀, 밀, 대두를 비롯하여 아스파라거스 등의 채소류 생산과 자기비용으로 설치한 가공

시설을 이용하여 떡, 된장, 야채절임 등의 가공품 개발, 양판점이나 유메고원 시장, 인

터넷을 활용하여 직접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이들 단체의 대부분에 여성그룹이 있고, 여성그룹이 주로 가공,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에서도 여성회원이 많은 점 등에서 볼 때 세라

정 6차 산업화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창업면에서는 규모가 큰 식품제조업체와 지역 건설업의 공동출자에 의해 토마토

재배 및 양판점 등으로의 판매를 추진하는 주식회사가 창업되었다. 규모가 큰 농업기

계 제조업체가 창업되어 채소류의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직접 실시하는 경영 사례

도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버섯재배에서 튀김이나 과자 가공, 판매까지 하는 유한회

사나 쌀 생산·판매를 추진하는 유한회사도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네트워

크’와 연대하면서 6차 산업화로 발전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5.2. 고객수 및 매출액 증가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6차 산업 관련시설에 대한 고객수 추이를 살펴보자. ‘네트워

크’가 설립된 1999년 70만 6,468명에서 2010년 125만 3,708명으로 77.5% 증가하였다. 

또한 시설별 내역을 보면 ‘산지직거래시장’과 ‘가공·기타’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지며  

‘산지직거래시장’이 1999년 35만 5,000명에서 2010년 59만 7,674명으로 68.4%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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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가공·기타’가 2001년 4만 2,000명에서 2010년 17만 4,978명으로 316.6% 나 증

가하고 있다<표 1 참조>.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0년 11억 9,100만 엔에서 2010년 16억 7,383만 엔으로 40.5% 

증가하였다. 시설별 내역을 보면 고객수 증가경향과 마찬가지로 ‘산지직거래시장’과 

‘가공·기타’가 증가경향이 현저하며, 각각의 추이를 보면 ‘산지직거래시장’은 2000년  

2억 2,300만 엔에서 2010년 5억 5,833엔으로 150.4% 증가, ‘가공·기타’가 2000년 1억 

6,900만 엔에서 2010년 3억 6,277만 엔으로 114.7%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상에서와 같이 고객수와 매출액 추이에서 농업인이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특히 2차 산업인 가공품 개발과 3차 산업인 산지직거래시장에서 판매 확대가 현

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3. 기타 관련 효과

  ‘네트워크’ 활동에 의해 지역이 하나가 되어 세라고원의 농업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회원들의 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성과이다. ‘네트워크’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와

의 연대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2009년 11월 ‘네트워크’가 독자적으로 ‘일본에서 제

일 크고 아름답고 풍족한 농촌공원플랜’을 수립하여 세라정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네트워크’의 각 부회에서 1년에 걸쳐 워크숍을 계속하면서 현상분석과 과제 발굴, 

해결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왔다. 그 결과 향후 주된 활동방침으로는 ‘세라브랜드화추

진(지산지소 추진, 기술 지원 체제 확립, 농축산물 브랜드화)’ ‘자연자원 활용(민박·농

업체험 추진, 체험투어 충실 등)’ ‘농촌공원 정비(안내간판 설치, 세라고원시장 개선)’ 

‘추진주체 육성’ 등을 내걸고 있다.

  6차 산업화를 통하여 이상과 같은 성과를 올리는 배경에는 여성들과 고령자의 역할

이 크다. 여성들은 특히 가공이나 판매, 교류 등의 부문에서 특유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고령자들도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리 일종의 기능인이다. 

  기상조건 등 자연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농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지혜와 기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향후도 여성이나 고

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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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객수 추이

단: 천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관 광 지 220 263 300  311  309  336  383  403  405  341  394  383

과수관광  131 144 170  209  221  151  130  128  196  119  100   98

산지시장 355 450 440  438  529  572  614  695  673  596  570  598

가공·기타  42   46   33   70   87  124   96  179  196  175

합 계 706 857 952 1,003 1,092 1,129 1,214 1,370 1,235 1,259 1,259 1,254

주：히로시마현 세라정 산업관광과.

표 2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엔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관 광 지  320  350  310  302  336  380  377  419  286  360  361

과수관광  479  441  533  494  305  343  371  322  323  402  392

산지시장  223  278  307  348  452  494  580  585  551  570  558

가공·기타  169  249  203  207  218  183  249  285  276  351  363

합 계 1,191 1,317 1,354 1,351 1,312 1,399 1,577 1,611 1,435 1,682 1,674

주: 히로시마현 세라정 산업관광과.

4. 세라정 마을영농의 주요사례와 효과

4.1. 마을영농의 형태

  세라정은 마을영농의 법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마을영농이란 마을의 농지소유자

와 이용자를 분리하여, 농지를 단지화하여 이용하는 경영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영세 

분산 농업구조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동시에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지역 활성화

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을영농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마을 내의 전체농가가 참가하는 ‘전체농가 

참가형’이고, 다른 하나는 전업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업농 주도형’이 있다. 세

라정의 마을영농은 전체농가 참가형이 28개 법인, 전업농 주도형이 4개 법인이며, 32

개 마을영농 전부가 법인화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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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사조합법인 히지리사토

  마을영농의 사례로서 히지리사토는 2006년 설립되었다. 2개 마을의 43호가 참가하

는 ‘전체농가 참가형’이다. 논 20.8ha, 밭 0.6ha를 경영하고 있으며, 주요 작물은 쌀과 

대두이며, 최근 아스파라거스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아스파라거스는 현재 1ha를 재배

하고 있으나 2ha 정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의 1차 산업이 중심부문이었다. 2012년부터 채소가공 등 가공

부문을 도입하여 2차 산업으로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력은 주로 조합원 가족 20명이 중심 노동력이며, 급여는 시급 800엔으로 통

일되어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단순노동이든 기계작업이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

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 조합원 이외의 고용은 없다. 

  히지리사토는 마을농지를 단지화하여 논벼와 대두, 아스파라거스 등의 재배함으로

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가공부문을 도입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조직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농사조합법인 히지리사토의 조직도

감 사 (2)

총 무부

총 회

대 표 이사

부 대 표이 사 (1)

생 산 부 기 계 시설 부

수도 부 문
아 스 파라 거 스

부문
채소 부문 가 공 부 문

4.3. 농사조합법인 메구미

  농사조합법인 메구미는 2007년 설립된 ‘전업농 주도형’ 마을영농이다. 대형 농기계 

등을 보유한 전업농 3호가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형태이다. 인근지역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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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ha에 대하여 쌀(22ha)을 비롯하여, 대두(3), 맥류(6), 메밀(6), 상추(9), 사료용 벼(5), 옥

수수(1) 등 재배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1차 산업과 직접 판매가 중심이다. 

  생산물은 개인소비자나 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고 있다. 농번기 임시고 시

급은 오퍼레이터나 일반작업 관계없이 시급 1,000엔이다. 

  메구미는 단지화 된 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비롯하여 친환경생산과 직거래에 

의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후계자 육성이다. 지역의 젊은

이를 고용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영농후계자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도 한다.    

4.4. 농사조합법인 코스이농원

  농사조합법인 코스이농원은 1963년 개간농지에 입식한 조합원 20호의 영농조합이

다. 63ha의 농지에 대해 배(57ha)를 비롯하여, 포도(3), 딸기, 복숭아, 자두, 감, 매실, 밤, 

무화과 등 12품목을 재배하고 있다. 판매는 직판장에서 개인소비자, 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를 한다. 노동력은 조합원 40명(남자 28명, 여자 14명), 정규종업원 25명, 기능실습

생 7명 등이다. 고용노동의 급여는 시급으로 남자 1,300엔, 여자 1,000엔이다. 현재 조

합원은 20호로서 1호 1조합원제이며, 출자금 9,626만 엔(20명 평등출자)이다.

  배는 적배(행수, 풍수 등)가 중심이다. 토양관리를 기본으로 무대재배, 방충자재인 

형광등 등을 도입하여 안전과 안심을 기본으로 한 재배에 노력하고 있다. 배 생산량은 

약 1,000톤에 달하며, 관광농원으로서 매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다양한 품목을 도입하

고 있다. 특히 포도는 생식용과 현지 ‘세라와이너리’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공

용 품종을 도입하여 확충하고 있다.

  판매는 배의 60%를 관서지방, 히로시마, 기타큐슈 등의 시장에 출하하고, 40%는 현

지에서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그 밖의 과실은 모든 다양한 루트로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직판장 ‘빌네라든’을 개설하여 자신의 생산한 과일

과 가공품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다채로운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배나무 오너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농원을 방문하여 수확을 즐기든가 포도

와 딸기 따기나 체험 등 다채로운 판매방법을 통하여 소비자와의 다양한 교류에도 힘

을 쏟고 있다. 주민의 지역 농업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중등

학교 등과 연계하여 배의 연간 농작업 체험교실을 실시하여 농업의 역사와 매력, 소중

함, 고생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축제 시에는 이 농원이 행사의 주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22 | 2012. 10

체가 되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네트워크’ 회원과 함께 소비자와의 교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4.5. 마을영농의 진화

  마을영농은 진화한다. 지역자원이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역할이 확장되고 발전

해나가고 있다. 6차 산업화와 관련한 마을영농의 진화과정을 보면, 주민의 합의를 기

본으로 하여 마을영농을 설립하되, 초기에는 임의단체로 설립되어 몇 년간의 준비를 

거쳐 법인화한다. 

  주요 활동은 초기에는 농작업 수탁사업이나 농업생산이 중심이다. 체제가 갖추어지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도농교류 등으로 발전해간다. 최종적으로

는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비 절감이나 가공부문이나 판매·교류부문의 도입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5. 세라정 6차 산업화의 의의

5.1. 6차 산업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

  세라정은 일본에서 6차 산업화 선두 주자로서 평가되고 있다.１차 산업, 2차 산업, 

３차 산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분야를 다시 한 번 새로운 시점에서 조명하여 새로운 

평가를 얻고 있다. 

  농업에 의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가 있다9).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이마무라(今村奈良臣)는 애그로폴리스, 푸드폴리스, 에코폴리스, 메디코폴리

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폴리스(polis)라는 개념은 그리스어로서 ‘거점’이라는 의

미를 가진다. 즉 농업이란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농업 거점(agropolis)이라

는 기능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직매소나 농축산물 가공시설, 그리고 식당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 거점(foodpolis), 농업이라는 활동과 연계하

여 국토보전을 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환경 거점(ecopolis), 그리고 농업체

험을 통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은 비롯하여, 고령자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심신을 치

 9) 세라정 6차 산업화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臣) JA총합연구소 소장이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JA총합연
구소 홈페이지(http://www.jc-so-ken.or.jp)를 참고하기 바란다. 



세계농업 제146호 | 23

유하는 치유 거점(medicopolis) 등의 기능을 가진다. 

  요컨대 ‘농업 거점’ ‘식품 거점’ ‘환경 거점’ ‘치유 거점’ 등 네 가지 거점을 서로 연

계하여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세라고원 ６차 산업 네트워크’의 활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세라정 전체를 농촌공원으로 만들어서 6차 산업화를 추

진하는 대담한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 하에서 세라정은 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을 형성하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식료품을 생산하여 지역에 공급하는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확산되고 있다. 

5.2. 광역 6차 산업화의 성과 

  농업과 농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장과 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축소하고, 이로 인해 도농 간 격차와 농가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는 동시에 빈곤층도 

확대되어 지역사회가 붕괴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에 의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은 고령화·여성화·다

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누적되고, 인력이나 농지 등 농업자원이 축소하는 등 농업

과 농촌을 둘러싼 내외적 여건은 농업성장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자율성 증가를 비롯하여, 귀농 확산, 안전·안심에 관한 국민의식 고조 

등의 사회적 현상을 활용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6차 산업화와 마을영농이 

대안으로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広島県) 세라정(世羅町)은 광역 6차 산업화와 마을단위 영농조합을 

통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교류인구가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이 재생되고 있다. 

  세라정은 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6차 산업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직판장, 

식당, 가공시설, 교류시설 등을 전 지역에 집적하여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6차 산업

화의 유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의 생산자가 주도하면서 상공업과의 연대도 강화하

고 있다. 농업생산이라는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2차 산업, 3차 산업의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이다. 또한 원료·노동력·자본 

등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경영자원은 지역 외의 식품제조업체나 관련기업, 

시험연구기관 등과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내발적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6차 산업화는 지역전체로 보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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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즈니스는 생산에서 가공으로, 그리고 교류나 관광 등 서비스업까지 가능성은 광

범위하게 걸쳐 있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경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지역단위의 조직화에 의한 분업적 경영이 필수적이다. 일정수준의 기술이나 경영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내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향후 시장개방의 확대로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계층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우

려되는 상황에서 영세 계층이나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지역단위의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6차 산업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6차 산업화의 창업은 우선 주민합의에 의한 마을단위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단순 

노동이 필요한 채소나 화훼 등의 품목을 도입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품이나 특산품 개발, 그리고 직거래와 교류, 관광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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